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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ropriateness of Emergency Care
Depicted in Korean Movies

In Cheol Park, M.D., Min Hong Choa, M.D., Seung Ho
Kim, M.D.

P u r p o s e: As the lay public indirectly acquires medical
knowledge through the mass media, it is desirable to show
medically correct care in movies or TV dramas.  We evalu-
ated whether the emergency care depicted in Korean box-
office  movies is appropriate and medically sound.
M e t h o d s: We selected Korean movies which more than
100,000 peoples had seen in Seoul from 1996 to 2001. We
excluded fantasy or historical movies from the list. After
searching the emergency situations in videos, including car-
diopulmonary arrest, loss of consciousness, injuries, and
medical emergencies, we evaluated whether the needed
care was provided and properly done and whether the
result was medically sound.
R e s u l t s: During the 6-year period, we found 46 emergency
situations in 80 movies (0.6 per movie). Loss of conscious-
ness was the most common emergency situation (34.8%),
followed by cardiopulmonary arrest (15.7%). Emergency
care was provided in 24 situations (52.2%), but was appro-
priate in only 8 among those 24 situations. Regardless of
care, 50% improved and another 36.4% improved without
any interventions. There was total of 106 necessary actions
in the 46 situations: for instance, EMS system activation,
airway maintenance, breathing and circulation support,
spinal cord protection, and hemostasis. Only 21 among the
106 necessary actions (19.8%) were done.  Hemostasis by
external compression was the  most common action done
(44.4%), and airway maintenance was the least (3.6%).

C o n c l u s i o n: We found that emergency care and its result
were not properly depicted in Korean box-office movies.
Emergency physicians and the medical community should
pay attention to this problem and serve as medical advisors
to guarantee a medically sound portray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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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일반인에 대한 기본 인명 구조술을 포함한 응급처치 교육

은 심정지에 빠진 환자의 생명 보존과 후유 장애의 감소를

위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밖의 응급 상황에 대

한 처치도 발생 현장에서부터 시작된다면 환자의 예후에 도

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영화와 텔레비전 드라마 등의 대중

매체에서는 응급 처치를 포함하여 진료에 관련된 여러 가지

상황을 그려내고 있는데 이렇게시청각적으로 전달되는 의학

관련 내용들은 그 옳고 그름의여부를 떠나 일반인들에게 적

지 않은 영향을 미칠수 있다1 , 2 ).

우리 나라에서는 매년 수 십편의 영화가 극장에서 상영되

고 또 비디오를 통해서 전파되고 있다. 영화는 텔레비전 드

라마와 마찬가지로 허구적 이야기를 사실적으로 보여주는 것

인데, 이들 영화에 나오는 응급 처치 장면을 보게되는 일반

인들은 영화 속에서 표현되는 응급 처치 행위를은연중에 습

득하게 된다. 그리고 일반인들은 잘못된응급 처치임에도 영

화 속에서 환자의상태가 호전되는 경우 이를 올바른 것으로

잘못인식할 수도 있다1 , 2 ). 

이에 연구자들은 한국 영화를 대상으로 영화 속에서 의학

적 응급 상황에서 묘사된 응급 처치가 의학적으로 적절한지

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대상과 방법

1 9 9 6년부터 2 0 0 1년까지 개봉되어 서울 관객 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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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0 0 , 0 0 0명 이상이었던 한국 영화를 대상으로 하였다. 응급

처치의 적절성 여부는 응급의학 전문의가 해당 영화의 비디

오를 관람하면서 의학적응급 상황을 가려낸뒤 시행된 처치

의 내용을 평가함으로서 판단하였다. 평가 항목은 필요한응

급 처치가시행되었는지, 시행된 처치가적절하였는지, 그리

고 처치의결과, 즉 환자 상태의 변화 여부로정하였다. 대상

이 되는 의학적 응급 상황에는 심폐정지, 의식 소실, 교통사

고, 추락 내지 폭행 등으로인한 외상, 익수 내지 화상 등 환

경과 관련된 손상, 급성 천식 발작, 심한 흉통, 고혈압성 응

급 상황 등의 내과적 응급, 그리고 정신과적 응급을 포함시

켰다. 필요한 응급 처치는 소생의고리 중에서 응급의료체계

의 활성화, 기본 인명구조술 및 기본 외상 처치술을 기준으

로 삼았다. 즉, 영화 속에서 의사나 일반인이 행하는 모든 의

학적 처치로서 기도유지와 호흡 보조, 혈액 순환 보조의 기

본적인 ABC, 외상 환자에서의 경추 고정, 출혈 부위 압박,

그리고‘1 1 9’신고 행위를 포함시켰다. 각각의 행위가 의학

적으로 올바르게 접근, 시행되었는지의 적절성 평가는 응급

의학 전문의의 판단에 따랐다. 응급 처치후 환자 상태는‘호

전’, ‘악화’및‘기타’의 세 단계로 분류하였다. ‘호전’과

‘악화’는 응급 처치의 시행, 적절성과 무관하게 묘사된환자

상태를 기준으로 하였고, 처치의 결과를 알 수 없는 경우는

‘기타’로 분류하였다. 

많은 관객이 관람했지만 응급 처치를 평가하기 곤란한 역

사물과 공상과학 영화는 연구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응급 처치가 필요한상황만 묘사되고 처치의시행 여부를 알

수 없거나 모든 처치가 끝난 이후의 상황만 묘사되는 경우,

응급 처치 전에 기적적으로 치유되는 경우도 연구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결 과

연구대상 기간에 개봉된서울관객 1 0만명 이상의 한국 영

화는 모두 8 6편이었으나3 ). 역사극과 공상과학 영화 6편이

제외되어 8 0편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이들 영화들에서 묘

사된 의학적 응급 상황은 4 6건로 편당 0 . 6건이었다. 연도별

로는 1 9 9 6년 편당 1 . 3건에서 2 0 0 1년 편당 0 . 3건으로 감소

추세를 보였다 (표 1 ) .

장르별4 )로 의학적 응급 상황의 건수를 보면 멜로드라마가

1 5건으로 가장 많았고 코믹멜로가 1 0건으로 그 뒤를 이었

다. 편당 건수에서는 추리-스릴러가 편당 1 . 0건으로 가장 많

았고 코믹멜로 0 . 8건, 액션드라마 0 . 6건의 순서였다 (표 2 ) .

의학적 응급 상황으로는 다양한 원인에 의한‘의식 소실’이

1 6건 ( 3 4 . 8 % )으로 가장 많았고, 심폐정지 7건 ( 1 5 . 2 % ) ,

자상 내지관통상6건 (13.0%), 다발성 외상 4건 ( 8 . 7 % )의

순서였다 (표 3). 가장 많았던‘의식 소실’의 원인으로는 교

통사고와 출혈성 쇽이 각각 4건, 폭행이 3건이었고 그밖에

질식, 익수, 질병악화, 그리고 급성 알콜중독 등이있었다.

의학적 응급 상황으로 응급 처치를 필요로 했던 46건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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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연도별 영화속 응급 상황 발생 빈도

연도 100,000명 이상 응급 상황

관람 영화* (편) 건 편당

1996 9 12 1.3

1997 12 9 0.8

1998 13 6 0.5

1999 15 7 0.5

2000 13 7 0.5

2001 18 5 0.3

계 80 46 0.6

* : 역사극, 공상과학영화 제외

표 3. 응급 상황의 종류

응급 상황 건수 %

의식소실 16 34.8

심폐정지 7 15.2

자상/관통상 6 13.0

다발성외상 4 8.7

기도이물 2 4.4

가스질식 2 4.4

기타* 9 19.6

계 46 100.0

* : 출혈성 쇽, 감전손상, 대량환자발생, 발기지속, 소아발열,

산통, 자살기도, 정신적 충격, 흉통

표 4. 응급 처치의 시행, 적절 여부, 처치 후 환자상태

응급 처치
적절 여부(건)

처치 후 환자상태 (건)

시행(건) 호전 악화 기타

유 24
적절 8 4 2 2

부적절 16 8 6 2

무 22 8 12 3

표 2. 영화 장르별 응급 처치 상황 발생 빈도

쟝르 100,000명 이상 응급 상황

관람 영화* (편) 건 편당

멜로드라마 33 15 0.5

코믹멜로 12 10 0.8

추리-스릴러 9 9 1.0

액션드라마 13 8 0.6

코믹액션 11 4 0.4

기타 2 0 0

계 80 46 0.6

* : 역사극, 공상과학영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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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응급 처치는 2 4건 (5 2 . 2%)에서만 시행되었고, 이중

8건에서만적절한 처치가 시행되었다 (표 4).

환자 상태는응급 처치를 시행받은 경우, 적절한 처치 8건

중 4건, 부적절한 처치 1 6건 중 8건에서 호전되어 동일한호

전율 ( 5 0 . 0 % )을 보였다. 응급 처치가필요하지만 시행치 않

았던 2 2건 중에서는 8건 ( 3 6 . 4 % )에서호전되었다.

부적절한 응급 처치 1 6건에는 의식소실 환자에게 ABC 없

이 물을 먹이거나 베개를 베게 하는 경우, 심정지 환자에서

흉부압박만 하는 경우, 그리고 구급차로 환자를 이송하면서

기도확보나 산소 투여 등을 하지 않은 경우들이 포함되었다

(표 5 ) .

각각의상황별로 필요한 응급 처치의 갯수를 응급의료체계

활성화, 기도 유지, 호흡 보조, 순환 보조, 척추 보호, 그리고

지혈 등으로 세분하여 조사한 바, 46건의 의학적 응급 상황

에서모두1 0 6개의응급처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으나 영

화 속에서는 2 1개 ( 1 9 . 8 % )만 시행되었다 (표 6). 지혈은 9

개 중 4개가 시행되어 가장 높은 4 4 . 4 %의 시행률을 보였고

응급의료체계의 활성화는 3 6개 중 1 1개 ( 3 0 . 6 % )가 시행되

어 그 뒤를 이었다. 기도 유지는 2 8개 중 1개 ( 3 . 6 % )만 시

행되어가장 적게 시행되었고 호흡 보조와척추 고정은 각각

12.5% (16개중 2개), 14.3% (7개 중 1개)가 시행되었다.

고 찰

현대사회에서 일반인들에게 대중 매체가 미치는영향은 상

당하기에 이들을 통한 올바른 의학관련 지식의 전달은 일반

인들의 잘못된 의학 상식을 바로 잡아주는데 기여하고 있다

하겠다. 그리고 정보의 전달, 교육은 방송의 생활 정보 프로

그램이나 신문, 잡지의 기사같은 설명 형태 보다는 일상 생

활을 통해 배우도록 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한다1 , 2 ).

따라서 텔레비전 드라마나 영화 속에서 의학적 처치의 내용

과 그 결과가 올바르게 그려지지 못할 경우 일반인들은 잘못

된 정보를 받아들이게 되고 이로 인해 잘못된 현장 응급 처

치의 시행이나 치료 결과에 대한 오해가 발생될 수 있다5 ).

Diem 등5 )은 미국 텔레비전에서 방영되는 의학 드라마에서

심폐정지 환자의 소생률을 실제보다 부풀려 그려냄으로서 환

자와 의사 간에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심폐소생술과 같이 비교적 전문적인 의학 처치는 의학 드라

마에서 주로 다루어 지지만 그밖의 일반 드라마나 영화에서

도 여러 응급 상황에 대한 응급 처치들을 자주 등장시킨다.

영화에서는 극적 재미를 더하기 위해 극한 상황을 연출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재해 관련 영화를 다루는 웹사이트인

‘Disaster Online6 )’에 따르면 1 9 2 8년부터 2 0 0 1년까지 7 0

여년간 재해와 관련된 헐리우드 영화는 약 1 5 6편에 이른다

고 한다. 일반인들은 이런 영화를 통해 은연중에 재해시의

대처 요령과 의학적 처치에 대해 배우게 된다7 ). 이와 마찬가

지로, 화면 속에 비춰지는 응급처치가 의학적으로 잘못된처

치임에도 불구하고 일반인들은 그대로받아들일 가능성이 많

다. 일반인을 위해 미국 심장 협회에서는 일반적인 응급 처

치법에 대한 근거중심 지침 (Evidence Based Guidelines)

을 소개한 바 있다8 ). 우리나라의 경우도 텔레비전 드라마나

영화에서 의학적으로 적절치 못한 응급 처치 장면들을 자주

목격할 수 있다. 따라서 일반인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영상물에서 보여주고 있는 잘못된 응급 처치를 가려내

고 그 문제점을 지적할 필요가있다 하겠다. 

결과에서 보듯이 각종 응급 상황의 5 2 . 2 %에서만 응급 처

치가 시행되었고 이 중 약 반수가 부적절한 처치로서, 실제

응급 처치 시행률은 17.4% (46건 중 8건)밖에 안 되었다.

또한 잘못된 응급 처치임에도 불구하고 환자 상태가 호전되

는 경우가 50% (16건 중 8건)나 되어 일반인들에게 잘못된

내용을 전파시키고 있음을알 수 있었다. ‘의식 소실’이 가장

흔한 영화 속 응급 처치 상황인 것은 가장 극적으로 보여질

수 있기 때문으로 생각되는데, 이런 환자에게 필요한 응급

처치는‘A B C’로 표현되는 기도 유지, 호흡 보조 및 순환 보

조의시행과함께 응급의료체계의 활성화, 즉 119 신고라 하

겠다. 모두 4 6건의 응급 상황에서 1 0 6개의 처치가 필요하였

으나 이중 1 9 . 8 %만 시행되었고, 기도 유지나 호흡 보조 같

이 생명 유지에 절대적인 처치는 각각 3.6%, 12.5%, 손상

표 5. 잘못된 응급 처치의 예

응급 상황 응급 처치 내용

의식소실 기도 유지, 호흡 보조, 순환 보조 없이

환자에게 물을 먹임

베개에 머리를 받치고 온몸을 주무름

업어서 환자를 옮김

심폐정지 기도 유지, 호흡 보조없이 흉부압박만 시행

잘못된 자세로 인공호흡 시행

환자이송 기도 유지나 산소 투여 없이 환자 이송

기타 대량환자 발생 현장에서 사망자부터 이송

복부 자상환자를 업어서 이송

자살 기도 환자에 대한 정신과적 처치 누락

표 6. 개별적 응급 처치

응급 처치
처치 필요 처치 시행

%
(개) (개)

응급의료체계 활성화 36 11 30.6

기도 유지 28 1 3.6

호흡 보조 16 2 12.5

순환 보조 7 2 28.6

척추 보호 7 1 14.3

지 혈 9 4 44.4

기 타 3 0 0.0

계 106 21 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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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에게 반드시 필요한 척추 보호 행위도1 4 . 3 %로 거의 시

행되지 않았다는 결과는 영화 및 드라마에 비춰지는 의료에

대한 의료계의 보다 많은 관심과 참여가 필요함을 보여준다

하겠다. 

영화의 내용이 비록 허구라 하더라도 영화 속에서 보여지

는 여러 가지 응급 처치는 일반인들에게 자연스럽게 전달될

수 있다. 학교 교육이나 신문, 방송 등의 매체를통해 의학적

으로 타당한 응급 처치 정보가전달되고는 있지만, 일반인은

응급 상황에 직면했을 때 이전에 교육받았던 것보다는 드라

마나 영화를 통해 접하였던 응급 처치를 시도할가능성이 높

다1 , 2 ). 비록 영화의 내용이 허구라고 해도 환자의 생명을 위

협하거나 심한 장애를 초래할수 있는 잘못된 응급 처치들은

영화 속에서 시행되어서는 안되고 그 행위에대한 결과도 잘

못 그려져서는 안 될 것이다. 따라서 잘못된 응급 처치가 영

화를 통해 일반인에게 전달되지 않도록 하려면 특정 장르에

한정하지 말고 모든 영화 내지 드라마의 시나리오 및 촬영

단계에서 의학 자문과 같은 제도적 보완이 필요할것이며 이

를 위해 응급의학 전문의는 물론 모든 의료인의 관심과 참여

가 있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우선 모든 영화를 대상으로 하기

에는 한계가 있기에 가능한 많은 관객이 관람한영화를 대상

으로 삼은 것을 들 수 있겠다. 서울 관객수를 기준으로 한 이

유는 영화진흥공사의 공식적인 관중 집계 발표가 전국 관객

수가 아닌 서울 관객수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이었다. 외국

영화를 제외하여 우리나라와 외국을 비교할 수 없었던 것도

또 다른 제한점이라 하겠다. 마지막으로는 응급 상황과 응급

처치의 판단 기준인데, 응급의학 전문의의 판단과 기본적인

응급 처치를 기준으로 삼았기에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생각

된다.

결 론

많은 사람이 관람한 한국 영화들에서 응급 처치들이 제대

로 시행되지 않거나 올바르지 않게 그려지고 있으며, 처치

결과도 사실과 달리 연출되어 일반인들이 잘못된 의학 지식

을 습득할 위험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응급의학 의

사들은 일반인들에 대한 응급 처치 교육시 이러한점을 고려

하고, 영화나 드라마에 대한 의학적 자문을 통해 의학 지식

이 올바르게 전달될수 있도록 관심과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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